
닛신보 - 실의 액체 암모니아 가공 기술 개발  

닛신보의 액체 암모니아 가공 “슈퍼 소프트(Super soft)”는 이제까지 셔츠나 

팬츠용 직물 또는 편포만을 중심으로 가공해 왔는데, 실 상태의 가공에서도 

양산(量産)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.  

“슈퍼 소프트”는 면을 비롯한 셀룰로스 섬유에 소프트한 태와 “이지 케어

(easy care)성”이 한 번에 좋아지는 가공이다. -33.4  ℃ 이하의 초저온 액체 암모

니아가 면 섬유의 구조 속으로 침투하여 기화함으로써 면 섬유의 구조가 팽

윤되면서 실이나 천을 만들 때 인위적으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된

다. 이와 같이 릴랙스(relax)된 섬유는 재배열되며, W&W성(wash & wear 

property), 방추성, 치수 안정성, 세탁 내구성과 강도를 유지하는 등의 높은 

기능이 생긴다.  

또한, 염색에 있어서도 염료의 섬유 분자 내 침투성도 좋아지고, 색이 바

래는 진행도(進行度)도 일반적인 다른 실보다도 많이 떨어진다. “슈퍼 소프

트” 가공된 천의 표면이 단단하게 보이면서도 피부에 대한 촉감이 좋고, 독

특한 당김새나 차진 맛, 드레이프성이 있다는 것이 최대의 특징이다.  

이제까지 실 상태에서의 가공은 매우 어려웠다. 섬유가 부풀면서 실에 텐

션(tension)이 생겨 20수 쌍사 정도도 곧 끊어졌다. 그래서 일정량의 원사를 

품질이 균일하게 만드는 데 2~3년이 걸렸다. 지금은 쌍사뿐만 아니라 가공하

기 어렵다고 하는 단사도 가공할 수 있게 되었다.  

닛신보는 2004년 2월에 개최된 “저팬 얀 페어(Japan Yarn Fair)”에 이 가공사



를 일부 소개하여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았다. 앞으로 차별화 실을 계속 개

발함과 동시에 직물이나 편포의 조직 또는 가공 단계에서의 차별화를 결합

시킴으로써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결부시켜 새 상품도 개발하게 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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